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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충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과수 사과, 배, 노지포도의 최근 10년간 수익과 비용의 항목별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소득자료(2014∼2023)를 활용하
였다. 이러한 자료를 전국과 충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국의 작목별 농가 분포를 보면 사과 207, 배 165, 노지포도 204농
가 였다. 여기에 충남 농가 구성은 사과 18, 배 25, 노지포도 15농가 였다. 분석 대상은 총수입, 중간재비, 임차료, 용역비, 
경영지표값이다. 분석내용은 최근 10년간 경영지표의 변동 추세선 도출, 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분석이다. 첫 번째 최근 10년간 
주요 과수 소득 변화 흐름도를 분석하였다. 사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과 충남을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2015년 이후로 전국
이 충남에 비하여 높았다. 경영비의 경우는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최근 2023년에는 충남이 높아졌다. 이것은 과수원조성비가 
증가하며 나타난 현상 같다. 소득의 경우는 작은 격차이지만 2015년 이후로 전국평균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최근 2021년
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의 경우는 2020년까지는 전국과 충남이 비슷하게 유지하여 왔지만 2020년 이후
로 전국이 충남을 앞서가고 있다. 노지포도의 경우는 경영비는 충남이 전국에 비하여 낮지만 총수입 차이가 커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전국이 충남을 앞서고 있다. 두 번째 작목별 경영비 항목별 비중 변화값을 보았다. 사과의 경우는 기타재료비가 전국과 
충남이 각각 같이 5%가 줄었다. 과수원조성비는 전국의 경우 5%, 충남은 8%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비는 전국은 1% 감소한 
반면에 충남은 5% 감소하였다. 배의 경우를 보면 기타재료비가 전국과 충남 각각 5% 줄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는 큰 변화
가 없었다. 노지포도의 경우 기타재료비의 경우 전국과 충남 각각 9%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비를 보면 전국은 2% 증가한 반면
에 충남은 11% 감소하였다. 세 번째 요소생산성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였다. 사과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보면 무기질비료는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유기질 비료는 202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영농시
설상각비, 과수원조성비, 대농구상각비, 농약비 그리고 고용노동비 등은 2019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로 약간
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는 유기질 비료비,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뚜렷한 패턴이 없고 격년제로 높고 낮음을 반복
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다른 항목 영농시설비 등 5개 항목은 2016년 이후로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의 경우 
전국을 보면 무기질비료비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유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수원 조성비 생산성은 최근
에 감소하였다. 이외의 다른 항목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영농시설상각비의 해마다 진폭이 크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높고 낮음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떨어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다른 항목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노지포도의 경우 전국을 보면 무기질비료비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다. 유기질비료비 생산성은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농구상각비 생산성은 2019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과수원조성비는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매년 진폭이 심하다.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격년으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영농시설상각비도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 번째로 주요 과수 경영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사과의 경우 농약비가 전국 10.4%, 충남 10.6%으로 높았다. 영농시설상각비는 전국이 10.7%, 충남 15.4%로 증가하였다. 
배의 경우는 영농시설상각비가 전국 10.7%, 충남이 11.7%로 높았다. 노지포도의 경우는 영농시설상각비 전국 20.3%, 충남 
4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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